
66	 리 아호나

“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하나님 계획 굳게 믿고 

주 따라가리라”(어린이 노래책, 48쪽)

이스턴이 독일에서 처음 참석한 교회 모임이 이제 막 

끝났어요 정말 다를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와 무척 비슷했어요. 이곳에서는 영어로 통역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 헤드폰을 써야 했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엄마와 아빠는 뒤에 앉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이스턴과 동갑인 아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피노토 가족이란다.” 엄마가 이스턴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안마르코가 학교에서 너랑 같은 반이 될 거야.”

“좋아요!” 이스턴이 지안마르코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아이 이름은 영어 이름 “존”과 “마크”를 합쳐서 끝에는 “오” 

발음을 넣은 소리와 비슷했어요. “넌 어느 나라에서 왔어?”

지안마르코도 웃어 주었어요.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교회의 편에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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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시 카터 및 
메리사 데니스

실화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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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지만 중국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어.”

“우와!” 이스턴이 말했어요. “난 중국에 한 번도 못 가 

봤는데.”

다음날 이스턴은 새로운 학교에 갔어요. 조금 긴장이 되었죠. 

그때 지안마르코가 교실 반대쪽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적어도 친구 한 명은 벌써 있었던 거예요. 반에는 

세계 곳곳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스턴은 이 

학교를 좋아하게 될 거 같아요.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이 모두에게 웃어 보이셨어요. 

“저는 알바노 선생님이에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체성이라는 말의 뜻을 말해 줄 사람이 있나요?”

한 소녀가 손을 들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뜻해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맞아요!” 알바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서로 알아봅시다. 여러분 

정체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죠?”

“저는 비디오 게임이 좋아요!” 첫 

번째 줄에 앉은 소녀가 말했어요. 

알바노 선생님이 미소 지으시며 칠판에 

취미라고 적으셨어요. “다른 것은요?”

지안마르코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알바노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국가라고 적으셨습니다.

이스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녀요” 뒷줄에 앉은 소년이 말했어요.

‘훌륭한 답이네!’ 이스턴은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 말에 누군가가 웃었고, 그러자 많은 아이들이 

따라 웃었어요. 이스턴이 당황해서 지안마르코를 바라보았어요. 

지안마르코도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왜 아이들이 웃는 거지?

집에 도착한 이스턴은 엄마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엄마는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중요한지 모른단다.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래요?” 이스턴이 말했어요. 이스턴은 교회가 

시시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몇 주 후, 알바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기 가족의 정체성에 

관해 부모님과 함께 발표해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발표를 하면 좋을까?” 엄마가 저녁상을 

차리면서 물어보셨어요.

이스턴은 같은 반 친구들이 웃던 모습을 생각했어요. 

“교회에 관해 해야 할 거 같아요.” 이스턴이 말했어요.

엄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지안마르코와 피노토 자매님도 우리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 저녁 먹고 내가 전화해 볼게.”

다음 날 피노토 자매님이 지안마르코와 함께 집에 오셨어요. 

먼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엄마가 함께 나눈 생각을 모두 공책에 적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선지자, 성전 그림을 

찾아서 보드지에 붙였어요.

마침내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스턴은 지안마르코와 엄마 두 분과 

함께 교실 앞에 섰어요. 이스턴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스턴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교회에 관해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설명했어요. 

지안마르코가 경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선지자에 관해 이야기하셨어요. 

피노토 자매님이 가정의 밤에 관해 이야기하셨어요. 이스턴이 

침례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멋진 발표였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자 이스턴은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아무도 

저번 때처럼 웃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발표를 맘에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이스턴은 반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이스턴은 빙긋이 웃었어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글쓴이들은 독일 바덴뷔르템부르크와 미국 유타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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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President Russell M. Nelson, President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Identity, Priority, 

and Blessings,” Ensign, Aug. 2001, 11.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가족의 일원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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